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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에 관한 주관성 연구

심태은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A Study on Types of Career Barrier perception among College 
Students

Tae Eun Shim
Center for Career Development,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이 어떠한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계획 및 결정시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고 Q표본은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P표본은 진로 및 취업교과목을 듣는 2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총3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1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며, 이력서를 작성하면서도 부족
하게 느껴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 유형2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직업선
택과정에서 갈등 및 차별을 바로 인식하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 유형3은 개인성격이 반영되어 쉽게 도전하
지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해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보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 시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코칭 시 학생들이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원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se to help students plan and make more effective career 
decis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utilized Q methodology and a Q sample consisting 
of 33 statements. The P sample consisted of 28 students taking career and employment courses. Three 
student types were identified. Type 1 is an unstable type that does not identify what he/she likes or is
good at and cannot choose a career path because of a feeling of inadequacy while writing a resume. 
Type 2 is influenced by others and is intensely aware of the conflict and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choosing jobs given the pressure exer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Type 3 misses 
opportunities due to an indecisive personality that reflec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finds it difficult
to choose a career path. The authors ho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college students make 
appropriate career choices and enable them to overcom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decision-making.
In addition, the study provides a basis for developing curricula and comparative programs at universities
that better meet the needs of students with respect to education and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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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사회에 직면
하게 되면서, 진로준비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때 전 생애 주기에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 대학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이때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

Tolberr(1974)[2]는 개인이 진로선택 및 결정에 따라 
능력발휘 기회가 생기고, 사회경제적 지위, 인간관계, 가
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 삶의 전반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로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업률 증가로 올바
른 방향의 진로선택이 쉽지 않다. 

통계청(2021)[3]에 따른 COVID-19로 인한 장기침체
는 딛고 많은 국가들의 실업률은 호전되고 있지만 한국
의 실업률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작년보다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
타났다. OECD회원국의 실업률을 살펴보았을 때 2020
년 4월평균 8.8%로 치솟은 뒤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
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보다 
0.9%악화되면서 1999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25개국 중 15번
째로 나타났다. 성별 실업률 격차는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남자 4.9%, 여자 6.1%로 남녀 간 격차가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 현상은 대학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려
는 대학생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불
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경제적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진로
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4,5] 졸업도 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가 바로 다시 포기하는 취업포
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진로선택
에 갈림길에서 진로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6].

진로장벽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진로목표를 정하고 달
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진
로발달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7,8]. 즉 여기서 진로장
벽은 걸림돌을 의미하며, 진로장벽 문제는 진로지도나 상

담 및 코칭을 하면서 가장 도와주기 힘든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심리검사를 권유하
고, 직업에 대해 궁금하다면 정보수집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또한 진로결정문제는 합리적으로 진로결정 절차를 
안내하면 되지만, 진로장벽 문제는 당사자가 느끼는 정도
에 따라 느끼는 고통 정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
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정서적 변인
이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장벽에 관심
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진로장벽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진로준비
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과의 영향관계에서 전공만족
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9].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태도 성숙
에 부정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준비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0], 그릿은 진로장
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
타나는데 장기적인 관심이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벽 수
준이 낮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장벽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데, 즉 심리적 안
녕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은 낮고, 진로결
정수준을 높아진다. 또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진로장벽은 좌절진
로장벽과 극복진로장벽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도 있는
데 이는 대학생들의 성격문제, 정보부족, 흥미부족과 같
은 좌절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보
이나, 신체열등감이나 부모갈등과 같은 극복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력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1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취업불안과의 관계
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인다
고 검증하였다[14]. 그 밖에도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
장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
이 높은 경우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진로장벽의 부정
적인 역할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15].

진로장벽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진로나 직업선택에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진
로나 직업마다 선호하는 성별이 존재하므로 진로장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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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16]. 또 다른 논문에
서도 진로장벽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
으로 높으며 유의한 관계도 보인다고 하였다[11,17,18].

학년별로 진로장벽을 살펴보았을 때는 고학년으로 갈
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며, 전공계열 간에는 진로장
벽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보이며, 공학, 교육, 의학계열보
다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크다고 나타났다[11,19].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
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살펴보았는데 이때 
자기이해부족, 직업정보부족, 불안감, 미성숙한 진로태
도, 진로역량부족, 자신감 부족, 외적지원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진로장벽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혼란을 가
져온다고 하였다[20].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
해조건으로[21],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과 조건
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로장벽은 개인이 지각하는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개인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관성에 귀 기울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에 대
한 인식유형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목적을 제시한
다. 첫째,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진로장벽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그리고 유형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진로선택 및 설계 시 교과 및 비교
과 활동 설계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2.1 P표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유형의 주관적 구조를 밝히
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받는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
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P표본
이 커지면 하나의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
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소집단 표본 이론
에 근거하고 있다[22].

P표본은 진로/취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24명에
게 참여의사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
과 절차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124명의 학생들
에게 진로장벽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후 Q진
술문을 완성하고, 참여 의사가 분명한 34명의 학생들에

게 Q-Sorting을 실시하였다. 그 중 6명의 응답지는 불성
실하게 응답하여 제외하고 총28명의 학생들에게 받은 결
과지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학년별로는 3학년 11명, 4
학년 17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12명, 여자 16명으
로 구성되었다. 전형별로는 문과계열 9명, 자연계열 8명, 
공학계열 11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Q분류 및 자료 분석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진

로/취업 교육을 받은 학생 124명에게 “진로장벽이 무엇
이라 생각하는가”, “진로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진로장벽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며 어떻
게 반응할 것인가” 등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진
로장벽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탐색장벽검사
(KCBI) 문항 및 대학생들의 응답결과를 기반으로 1차 Q
진술문 128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128개의 문항의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
벽에 대한 요인들이 진술문에 모두 담겨져 있는지 취업 
및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 3명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때 전문가는 진로탐색장벽검사를 기준으로 정보부
족, 타인과의 갈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요인, 경제적 요인, 자기이해부족 등을 기준으
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통
합하거나 제거하여 33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33개의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
하고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
로 부여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의 경우 9점을 주어 코
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Q요인분석은 주요 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
했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23],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총3
가지 유형이 생성되었다. 각 유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1
유형이 5.9421, 2유형이 3.4889, 3유형이 2.4049이며, 
누적변량은 .5327로 나타났다. 

Contents/Type Ⅰ Ⅱ Ⅲ

CHOSEN EIGENVALUES 5.9421 3.4889 2.4049

TOTAL VARIANCE .2122 .1246 .0859

CUMULATIVE .2122 .3368 .5327

SOLUTION VARIANCE .5020 .2948 .2032

CUMULATIVE .5020 .7968 1.0000

Table 1. 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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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15
3
8
1
16
11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I don't know what kind of work I like.                          
I'm not sure what I can do well.             
I don't know about various kinds of jobs.                              
I'm afraid I won't find the job I want in the future.      

1.61
1.57
1.48
1.24
1.10
1.08

24
6
4
27
10
25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I'm worried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get the job I want.
I won't get the job I want because of the poor family situation.           
I am influenced by my parents' opposition or meddling in my career choices.        
I won't be able to achieve my dream because I can't afford to study what I want.    
My happiness will depend on my future husband's ability rather than my ability.

-1.03
-1.26
-1.59
-1.65
-1.87
-1.91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15
3
2
14
1
8

I don't know what I have to prepare to get the job I want.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I have to choose a job where I can earn a lot of money because I don't have money in my house.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I'm not sure what I can do well.
I don't know what kind of work I like.

1.606
1.568 
.841
.938
1.237 
1.478 

-.351
-.341
-.701
-.511
.033 
.352 

1.957
1.909
1.542
1.449
1.204
1.126

32
27
28
12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I am influenced by my parents' opposition or meddling in my career choices.
I feel burdened because my parents and people around me have high expectations for me.
I'm nervous because the job I want is so popular.

.645
-1.650
-.121
-.626

1.840
-.208
1.356 
1.156

-1.196
-1.442
-1.477
-1.783

본 연구에서 질문에 대한 인식유형의 인자가중치를 살
펴보면 <Table 2>와 같다. 유형1은 P=16이 3.1588, 유
형2는 P=12가 1.8935, 유형3은 P=15가 1.5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OVAR WEIGHT SEX OVAR WEIGHT SEX
 Type 1(N=9) Type 2(N=9)

P=2
P=3
P=4
P=7
P=13
P=14
P=16
P=24
P=25

1.0295
.7620
.7793
.8750
.5040
1.0097
3.1588
.8833
.6930

male
female
male
male

female
female
male
male

female

P=1
P=8
P=9
P=10
P=12
P=21
P=22
P=26
P=27

.3792

.7054
1.0099
.8575
1.8935
1.2575
.7447
.5162
.9088

male
female
female
mele

female
female
female
male

female
Type 3(N=10)

P=5
P=6
P=11
P=15
P=17
P=18
P=19
P=20
P=23
P=28

.4689

.4463

.7810
1.5386
.8034
.2735
.7508
.8146
.6936
.9310

male
male

female
female
male

female
female
male

female
female

Table 2. The P sample weight

3. 연구결과

3.1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
유형1은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며, 이력서

를 작성하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며, 어떤 진로가 나 자신
에게 맞는지 결정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
해 불안한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Table 3>
을 보면 Q15의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z=1.61)”에서 가장 강한 동
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25 “나
의 행복은 내 능력보다는 미래의 남편의 능력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z=-1.91)”라고 나타났다. 

1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16의 경우 
Q15, Q3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각
각 “아직 실력으로 쌓은 것도 없는데 자소서를 써보면서 
확실하게 배운 게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깨
달았다”와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볼 시도도 안 해봤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P2의 경우도 
“내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전공
을 생각하면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 지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정말 이일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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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ements of Type 2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28
32
33
30

I feel burdened because my parents and people around me have high expectations for me.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2.44

2.25
1.43
1.00

14
25
5
10
3
4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My happiness will depend on my future husband's ability rather than my ability.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I won't be able to achieve my dream because I can't afford to study what I want.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I won't get the job I want because of the poor family situation.

-1.03
-1.22
-1.20
-1.25
-1.35
-2.42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33
28
24
30
32
26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I feel burdened because my parents and people around me have high expectations for me.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I won't make much money because I'm a woman.

1.434
2.441
.846
.995
2.246
-.208

-.977
.075

-1.209
-.951
1.039
-1.340

2.411
2.366
2.055
1.946
1.207
1.132

1
11
5
15
14
3

I'm not sure what I can do well.
I'm afraid I won't find the job I want in the future.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I don't know what I have to prepare to get the job I want.
I don't know what people actually do in the job I want.
I don't know myself well, so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264
.073

-1.197
-.567
-1.028
-1.352

.784
1.136
.049
.736 
.472 
1.119 

-1.048
-1.064
-1.247
-1.303
-1.500
-2.471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서 Q27에 대한 이유로 
“내 직업선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대학
에 들어 올 때도 부모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내
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었다는 것은 뒤늦게 깨우치게 되
었다. 나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찾게 된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꼭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
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진로장벽
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형 1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을 살펴보면 Q1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
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d=1.957)’이고, 가장 차이
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2‘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기가 많
아서 불안하다(d=-1.783)’이다. 이들은 진로장벽을 진로
선택 시 자기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를 얻는 것에서
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전공지식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것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3.2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
유형2는 외적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직업선택과

정에서 갈등 및 차별을 바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타인으
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28을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
는 기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z=2.44)’라고 가장 동의
를 하였으며, Q4는 가장 큰 비동의 항목으로 ‘가정형편
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z=-2.42)’는 의견을 가져오게 되었다. 

2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12의 경우 
Q28, Q33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각각 “다양성을 몰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택
했던 것 같다.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부담도 많이 갔다. 그래서 실제
로도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공도 택하게 되었다.” 
와,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취업을 할 때 암묵
적인 제한이 존재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미 겪은 수많이 사례를 들었다. 
그래서 차별이 가장 없을 것 같은 공무원을 선택하려 한
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서 Q3
에 대한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곳, 좀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주변 이야기에 내 진로가 변하는 것 같다. 나 
자신을 모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찾다보니 진로장
벽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변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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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32
12
7
11
5

I tend to procrastinate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I'm nervous because the job I want is so popular.
I don't know what is important to me.
I'm afraid I won't find the job I want in the future.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1.43
1.33
1.26
1.19
1.00

10
25
24
2
4
33
30
26

I won't be able to achieve my dream because I can't afford to study what I want.
My happiness will depend on my future husband's ability rather than my ability.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I have to choose a job where I can earn a lot of money because I don't have money in my house.
I won't get the job I want because of the poor family situation.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I won't make much money because I'm a woman.

-1.03
-1.21
-1.38
-1.48
-1.70
-1.80
-1.89
-2.10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5
6
21
12

I'm afraid I'll be the one without a job later.
I'm worried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to get the job I want.
If I have a hard time, I won't be able to solve it.
I'm nervous because the job I want is so popular.

1.001
.353
.801 
1.330

-1.050 
-1.068
-.439 
.178

2.051
1.421
1.240
1.153

24
26
2
30
33

I'm worried because the job I want is usually done by men.
I won't make much money because I'm a woman.
I have to choose a job where I can earn a lot of money because I don't have money in my house.
I have few jobs to choose from because I'm a woman.
I'll be discriminated against at work because I'm a woman. 

-1.385
-2.102 
-1.479
-1.891
-1.800 

-.093 
-.393 
.459 
.492
.640  

-1.291
-1.709
-1.938
-2.383
-2.440

자신의 진로가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형 2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을 살펴보면 Q33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
별대우를 받을 것이다.(d=2.41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3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d=-2.471)’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 후 
현장실습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갈등 및 차별대우를 받
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외적 요인들을 제시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교육에 있어서의 성 편견, 직업적 고정관념 등을 진로장
벽으로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또한 타인과의 갈등이 많
은 유형으로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의 의견이 맞지 않
을 때 진로선택 시 두려움을 겪는 유형이었다. 이 유형의 
경우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인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자신의 진
로를 선택함에 있어 그에 따른 만족 및 불만도 타인에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3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유형3은 개인 성격 특성상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보이

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이라고 명
명하였다. 이 유형을 보면 Q32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동의하였으며, 비동의 
하는 진술문은 Q26으로 ‘나는 여자라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3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15의 경우 
Q32, Q12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취업준비가 잘 되지 않아 걱정만 많은 상태이
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서 불
안함이 많이 든다. 이번에 졸업을 해야 할지 수료상태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와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혹시 실패할까 라는 생각 등이 많이 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P=28의 경우도 “다른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
게 되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된
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교환학생도 포기하게 되었다. 그
러나 내 친구는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고 교환학생을 갔
다. 내가 왜 포기했을까 후회만 남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Q12에 대한 생각은 “내가 원하는 직업은 공기업
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 인기도 많고 주변에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한 마음이 존재한다. 그
리고 갈수록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
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겉으로는 대범한 
척하지만 사실 우물쭈물하면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릴 때
가 있다. 고쳐야할 습관이고 넘어야할 장벽이라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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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만 늘어간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비동의 항목에서 Q26에 대한 
이유는 “내가 여자라는 성별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는 여자가 더 많
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호봉의 개념이 있으니 나만 취업
을 잘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
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3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을 살펴보면 Q5는 “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d=2.05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33으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d=-2.440)”이다. 이들의 특징들을 우유부단
한 성격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후회
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
이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유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설계 및 결정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총3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유형1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불안한 유형”, 유형2는 “타
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형”, 유형3은 “우유부단한 성
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1은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기이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불안해하는 유형이었다. 
이 유형에서는 학년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진로에 대한 내적 불안감이 크며, 항상 자신이 진로
에 대한 정보습득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24], 불
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현재를 문제 상
황이라 인식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다[25].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
써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26,27]. 그리고 이 유형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으
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기평가를 낮게 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일관성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유형인 친구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로선택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주는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
식하고, 대학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이해를 돕고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진로교과목을 개
설하고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교육•상담을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피드백 해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파악하고 상담 및 코칭을 확대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유형2는 “타인영향을 받아 진로를 선택하는 유형”으
로 외적요인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진로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대부분이 편견이나 고정관
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대한 
편견이 컸으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전공별 편견으로 인
하여 진로선택 시 영향을 받아 취업에 어려움을 느낀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정도는 
개인내적요인도 있으나 환경적 영향인 사회문화적 배경, 
가족의 지원 등이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
와 일치하였다[28].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외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관계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맥락요인이 많아 사회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태도가 진로를 결정하
는데 있어 장벽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29-31]. 이들
은 타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결
정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인 반응에서는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
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반응에서는 타
인에 위한 경험들이 자신에게 동화되어 포기하려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학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리천장을 깨뜨
리기 위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타인으로부터 영
향을 받아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튜터링 활동을 확
대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  

유형3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기회를 놓치는 유형”
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
라도 성공에 이르는 단계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그에 따른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진로장
벽인 친구들에게는 선택장애도 있었다. 그러므로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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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할 때 3초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단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유
부단은 의심과 두려움을 낳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특
징도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이 든다[32,33].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들은 개인의 주
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한계점으로 지적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라 3~4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COVID-19가 장
기화되면서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잦은 퇴사와 이직이 
많아져 이전과는 다른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진
로장벽에 대한 대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대학이 가야할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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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사범대
학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7년 6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교수법 연구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교수학습, 역량, 평가, 진로, 취업, 입학, Q방법론


